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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망 대학 등록 후 여러 대학에 추가 합격했을 때,  

따로 등록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  

혹시나 중복 등록에 해당돼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. 

등록 안 하면 자동 불합격 
등록 의사 없을 땐 빨리 포기해야 

성공적인 입시의 마무리는 합격자 등록입니다.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 시 주의 사

항을 잘 따져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

교협)가 발표한 ‘2025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’에서는 수험생의 이중 등록을 금

하고 있습니다. 만약 수험생이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, 급한 

마음에 무작정 등록 절차부터 밟을 게 아니라 이전에 합격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

기 의사를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.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중 등록으로 간주돼 

자칫 두 대학 모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걱

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 

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“대교협이 판단하는 이중 등록의 기준

은 바로 등록금(예치금)이다. 여러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도 정해진 등록 기간에 단 

한 곳을 정해 등록했다면, 불이익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. 등록금(예치금) 미납 시 나

머지 대학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”라고 설명합니다. 

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 절차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. 서울 동일여고 장

혜경 교사는 “추가 합격자 발표는 뒤로 갈수록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하는 

경우가 많다. 등록 의사가 없을 땐 빨리 포기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다음 

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”고 조언합니다. 

등록 포기 의사를 전하지 않아도 
불이익이 없나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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